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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복 

(안녕하십니까. 대전 평화교회 여자 치어부 중앙교역자 주행복 입니다. 

2010년 2월 12일 금요성령집회를 마치고 중앙 치어들과 영화 패션오브크라이스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이 흘러 범벅이 되었고 진실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

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진정 성령님의 그 아픈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

수님께 진정 우리 인간들의 무지와 부족함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

서 성령 어머니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말씀> 

나는 성령 어머니로다. 나의 어여쁜 사랑 섭리야, 

나의 이 말 좀 들어 보겠느냐. 너희가 영화로서 예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였느냐. 

예수, 너희는 알고 느끼느냐. 그의 마음을. 

오늘 너희가 예수의 영화를 통해 눈물 흘리며 예수의 마음 알기 원하였고 그와 일체된 마음이 되길 기도하였노라. 

진정 그 소원 이루기 원하며 너희 모두 또한 그리하길 원한다. 

진정 섭리의 하늘 신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알라. 

그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까. 

그가 목숨을 내놓았듯 나도 하나님도 목숨을 내어놓듯 그 심장이 터질듯 하였다. 자기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도 같이 

죽는 것이다. 그 마음이 그 자식과 같이 죽는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물, 나의 눈물이 범벅이 된 그날, 그날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노라. 

너희 모두도 그 날을 기억하며 예수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등 돌리지 말지니라. 

나는 그에게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싶구나. 그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성령, 예수의 어미라. 그가 원하면 이루어주고 싶은 그의 심정의 어미라. 하지만 내가 눈물 흘림은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 너희 인류는 너무도 모르며 섭리의 대부분 신부들 또한 그 사랑의 수준이 진정 얕고 얕구나. 

너희가 죄 짖지 않기만을 원하는게 아니라 예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주길 원한다. 

가장 먼저는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이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구할 수도 있노라. 

사랑스런 여호와의 그리고 예수의 섭리야. 온전히 예수만을 사랑하라. 

예수만을 사랑할 때 너희는 회개로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해낼 수 있노라. 예수의 원하는 바를 꼭 이루어 주어

라. 그는 그런 죽음을 택하면서 너희의 사랑을 원한 것이다. 

그 죽음, 너무도 안타까운 그 죽음으로 너희의 사랑, 너희의 구원 얻기를 바랐으니 너희 섭리야, 진정 세상 것이 생각이 

나느냐. 진정 다른 이성이 다른 사람이 생각나느냐. 진정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생각이 나느냐. 

진정 예수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날만큼 예수를 사랑해야한다. 예수처럼 말이다. 

그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와 같이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으니 너희 모두가 그 사랑

의 수준까지 올라 그 사랑의 수준을 맞추라. 

이 시대 선생이 그와 같은 사랑의 조건 세웠으니 너희는 언제나 그를 통하여 배우고 그와 함께 예수에게 나아오길 원하

노라. 

진실로 사랑하는 섭리야, 너희 모두를 내가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온전히 사랑의 수준을 높이기 원하노라. 성령이 전하였다. 


